
머리말

1. 얼굴에 분포하는 운동 및 감각신경

얼굴표정근육(facial expression muscle)은 눈, 코 그리

고 입 주위의 근육들로 이루어지며 근막 없이 머리뼈

와 얼굴을 직접 연결하여 피부조직을 당김으로써 얼굴

표정을 나타낸다. 이들은 둘째 인두활의 중배엽에서 기

원하며, 이러한 발생학적 기원에 따라 얼굴신경(facial

nerve)의 지배를 받는다[1]. 얼굴표정근육의 근육섬유들

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경계가 모호하고 하

나의 얼굴표정근육에서도 각기 달리 작용하는 여러 부

분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하게 얽혀진 얼굴표정

근육들이 특정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근육단

위에서 명확하고 독립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이는 각

각의 얼굴표정근육에 분포하는 얼굴신경 가지들이 독

립된 운동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얼굴의 표정은 대뇌겉질이 관여하는 복잡한 중추신

경계의 처리 정보가 얼굴신경이라는 통로를 통해 얼굴

표정근육으로 전달되어 이루어진다. 근육의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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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구조를 통해 얼굴 부위로 빠져나와 얼굴 피부와 근육에 분포하여 감각성분을 제공한다. 특히 눈신경의 눈

확위신경(안쪽가지와 가쪽가지), 위턱신경의 눈확아래신경(아래눈꺼풀가지, 바깥코가지, 안쪽코가지, 가쪽위입술

가지, 안쪽위입술가지) 그리고 아래턱신경의 턱끝신경(입꼬리가지, 가쪽아래입술가지, 안쪽아래입술가지, 턱끝가

지)은 여러 가지를 내어 얼굴의 넓은 부위에 분포한다. 얼굴신경은 붓꼭지구멍을 빠져나와 다섯 개의 가지(관자

가지, 광대가지, 볼가지, 턱모서리가지 및 목가지)로 나뉘어 얼굴표정근육에 분포한다.

삼차신경과 얼굴신경은 얼굴부위에서 연결을 이루어 ‘다른 뇌신경기원 신경연결’을 이룬다. 이러한 삼차-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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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끝부위(턱끝신경과 볼가지 및 턱모서리가지)에서 관찰된다.

얼굴표정근육은 근막에 둘러싸이지 않은 채로 머리뼈와 피부를 바로 연결하여 정교한 얼굴표정을 나타낸다.

대뇌 피질에서 겉질뇌줄기로를 통해 얼굴신경운동핵으로 전해진 운동정보는 얼굴신경을 통해 얼굴표정근육으

로 전해지고, 삼차신경을 통해 얻어진 얼굴부위의 고유감각은 삼차신경감각핵을 통해 시상을 거쳐 대뇌겉질 및

소뇌로 전해지며, 이러한 정보는 얼굴신경이 얼굴표정근육을 정교하게 움직일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얼굴

신경의 운동성분은 삼차-얼굴신경연결을 통해 삼차신경을 타고 얼굴표정근육에 전해지며, 얼굴신경이 분포하는

곳에서 감각신경이 얻어져 삼차-얼굴신경연결을 통해 삼차신경으로 전달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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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위치, 힘의 정도, 속도 등의 고유감각정보를 바

탕으로 조절되며 이는 얼굴표정근육의 복잡한 움직임

또한 고유감각정보를 반영한다.

신경분포를 기준으로 보면 얼굴의 범위는 정수리

점(vertex)과 귀구슬점(tragus), 턱뼈각점(gonion), 턱끝

점(gnathion)을 이은 선의 앞이다[1,2]. 얼굴의 감각정

보는 삼차신경이 담당하며, 뒤통수부분은 큰뒤통수신경

이나 셋째뒤통신경 등의 척수신경이 분포한다. 삼차신

경은 온도, 촉각, 통각 및 고유감각 등 얼굴부분의 감각

정보를 관장하는 얼굴의 유일한 감각신경이다. 임상적

으로 삼차신경통(trigeminal neuralgia), 얼굴 및 입안내

의 수술이나 감염 등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말미암은

감각이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삼차신경의 분포영역

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3,4].

복잡한 얼굴표정근육이 정교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고유감각을 포함한 감각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

해볼 때, 얼굴에서 삼차신경의 분포 양상을 얼굴표정근

육의 운동 측면과 관련지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의 문헌고찰을 통해 얼굴 부위에 삼

차신경과 얼굴신경이 분포하고 연결되는 양상, 그리고

얼굴표정근육의 운동과 삼차신경에서 얻어진 고유감각

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신경의 신경해

부학과 얼굴에서 분포하고 연결되는 국소해부학적 연

구들을 정리하였다. 또한 얼굴표정근육의 움직임과 관

련된 생리학, 심리학 분야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기능해

부학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2. 삼차신경과 얼굴신경의 신경해부학

얼굴신경의 운동성분: 얼굴표정근육에 분포하는

특수내장날성분 (Special visceral efferent of

facial nerve)

얼굴신경은 둘째인두활(second pharyngeal arch) 기원

의 근육에 분포하는 운동성분(특수내장날성분, special

visceral efferent, SVE)과 귀밑샘을 제외한 침샘 등에

분포하는 부교감성분 (일반내장날성분, general visceral

efferent, GVE)을 내보내며, 혀 앞 2/3과 입천장의 맛감

각과(특수, special visceral afferent, SVA) 귓바퀴와 바깥

귀길의 일반감각(일반몸들성분, general somatic afferent,

GSA)을 받아들인다 [5]. 얼굴신경운동핵 (facial motor

nucleus)에서 나온 신경섬유 (axons)는 갓돌림신경핵

(abducens nucleus)의 가쪽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주행

한 후, 갓돌림신경을 감고 다시 바깥쪽으로 주행하여

뇌줄기를 빠져나온다. 얼굴신경은 얼굴표정근육과 붓목

뿔근 (stylohyoid muscle), 두힘살근의 뒤갈래 (pos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그리고 등자근(stapedius muscle)

등의 둘째인두활에서 기원된 뼈대근육에 분포하여 운

동성분을 전달한다[6].

얼굴표면의 얼굴신경 (Facial nerve on the face)

근육에 분포하는 얼굴신경은 뇌줄기의 안쪽에서 나

오며, 나머지 신경섬유들은 뇌줄기의 바깥쪽에서 나와,

이것을 따로 중간신경(intermediate nerve)이라 부른다.

또한, 뇌줄기의 바깥쪽과 안쪽에서 두 뿌리로 나온 신

경이 합쳐져 얼굴신경이 이루어지므로 얼굴신경을 안

면중간신경(intermediofacial nerve)이라고 부르기도 한

다[2]. 중간신경을 제외한 얼굴신경운동핵에서 나오는

신경섬유들만 붓꼭지구멍을 통해 빠져나간다. 따라서

붓꼭지구멍에서 나오는 얼굴신경 가지들은 모두 얼굴

신경운동핵에서 기원되는 운동신경섬유이다[5]. 운동신

경섬유들은 귀밑샘(parotid gland)에 쌓여 안쪽으로 주

행하다가 얼굴부위에서 다섯 개의 가지-관자가지(tem-

poral branch), 광대가지(zygomatic branch), 볼가지(buc-

cal branch), 턱모서리가지(marginal mandibular branch)

그리고 목가지(cervical branch)-로 나뉘어 얼굴표정근

육에 분포한다[6,7]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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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ve branches of the facial nerve on the face. T: Temporal
branch, Z: Zygomatic branch, B: Buccal branches, M: Marginal
mandibular branch, C: Cervical branch.



삼차신경의 감각성분: 얼굴부위의 감각을 수용하는

일반몸들성분 (General somatic afferent of 

trigeminal nerve)

삼차신경은 얼굴 부위의 통각, 고유감각 등을 받아들

이는 일반몸들성분(GSA)과 첫째인두활(first pharyngeal

arch)에서 기원하는 씹기근육(masticatory muscle) 등에

특수내장날성분(SVE)을 제공하는 두 종류의 신경섬유

로 구성된다.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on)에 세포체를 둔 거짓

홑극 일차신경원은 삼차신경으뜸핵(main sensory nucleus

or pontine nucleus of trigeminal nerve)과 삼차신경척수

핵(spinal nucleus of trigeminal nerve)으로 연결된다. 삼

차신경절의 말초가지들은 눈신경(ophthalmic nerve), 위

턱신경(maxillary nerve) 그리고 아래턱신경(mandibular

nerve) 등을 통해 얼굴, 이마, 코안과 입안의 점막, 치아,

뇌경질막(dura mater) 등의 촉각, 압력, 통증이나 온도감

각의 수용체와 연결된다. 반면, 씹기근육 신경근육방추

(neuromuscular spindle)의 감각정보, 위턱과 아래턱의

얼굴부위(skin of maxilla and mandible), 치아, 치주인대

(periodontal ligament)의 고유감각(proprioception) 등을

전달하는 일부 신경섬유의 일차신경원은 삼차신경절이

아니라 삼차신경중간뇌핵(mesencephalic nucleus)에 위

치한다[2,5,8].

삼차신경의 운동성분: 씹기근육 등에 분포하는

특수내장날성분 (Special visceral efferent of

trigeminal nerve)

삼차신경운동핵 (trigeminal motor nucleus)에서 기원

한 신경섬유들은 아래턱부위의 일반감각을 전달하는

일반몸들성분 (GVA)과 합쳐져 아래턱신경을 이룬다.

이들은 첫째인두활에서 유래한 씹기근육 등에 분포하

는 운동성분 즉, 특수내장날성분(SVE)을 전달한다[9].

이들은 깨물근(masseter muscle), 관자근(temporal mus-

cle), 안쪽 및 가쪽날개근 (medial and lateral pterygoid

muscle)의 씹기근육과 턱목뿔근(mylohyoid muscle), 두

힘살근의 앞힘살(anterior belly of digastric muscle), 입

천장긴장근 (tensor palatini muscle) 그리고 고막긴장근

(tensor veli tympani muslce) 등에 분포한다. 삼차신경중

간뇌핵에서 받아들여진 씹기근육의 움직임과 관련한

다양한 감각정보는 중추신경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씹

기근육의 움직임에 반영된다[10,11]. 삼차신경으뜸핵의

일부가 삼차신경운동핵과 직접 연결되어 반사적으로 씹

는 힘을 조절하는 아래턱반사(jaw jerk)의 경로를 이루

기도 한다[6].

얼굴표면의 삼차신경 (Trigeminal nerve branches on

the face)

삼차신경운동핵에서 유래된 신경섬유는 아래턱신경

으로만 합류되므로, 눈신경과 위턱신경은 순수한 감각

신경이다. 아래턱신경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일반몸

들성분을 삼차신경절 및 삼차신경중간뇌핵의 일차신경

원으로 전달하는 신경섬유를 포함한다. 눈신경은 위눈

확틈새를 통해 중간머리뼈우묵에서 나와 안구결막, 코

곁굴에 분포하는 가지를 낸 후, 눈확위패임을 통해 얼

굴 표면으로 나와서 이마, 위눈꺼풀, 코의 피부 등에 분

포한다. 위턱신경은 원형구멍을 통해 중간머리뼈우묵에

서 나와 물렁 및 단단입천장, 위턱의 잇몸과 치아 그리

고 위턱굴의 점막에 분포하는 가지를 낸 후, 눈확아래

구멍을 통해 얼굴 표면으로 나와서 얼굴의 중간부분,

아래눈꺼풀, 코의 바깥쪽, 윗입술의 피부 등에 분포한다.

아래턱신경은 세 신경다발중 가장 크며, 타원구멍을 통

해 중간머리뼈우묵에서 나와 귀의 앞쪽 및 위쪽의 피

부와 뺨, 혀, 입안바닥의 점막에 분포하는 가지를 낸 후,

턱뼈구멍(mandibular foramen)을 통해 아래턱뼈로 들어

간 뒤 아래턱치아에 신경가지를 내면서 턱뼈관(mandi-

bular canal) 안을 주행한다. 이들은 턱끝구멍을 통해 얼

굴 표면으로 나와 턱끝부위와 아랫입술, 뺨, 아래턱의

잇몸에 분포한다[5].

붓꼭지구멍을 나와 얼굴에 분포하는 신경섬유는 모

두 운동성분이므로 얼굴피부와 얼굴표정근육의 고유감

각수용기를 포함한 다양한 감각수용기에는 모두 삼차

신경의 신경섬유가 분포한다.

3. 얼굴신경과 삼차신경의 국소해부학적 연구들

1) 얼굴신경의 주행과 분포양상

붓꼭지구멍에서 분지되기 전까지: 줄기 (trunk)

한국인의 붓꼭지구멍은 얼굴피부에서 약 2 cm 정도의

깊이(21.0 mm, 표준편차 3.1 mm)에 자리 잡고 있다[7].

대부분의 얼굴신경은 붓꼭지구멍에서 단일한 굵은 줄기

(trunk)로 나와 아래, 앞가쪽으로 주행하다가 턱밑샘으

로 채워져 있는 아래턱뒤오목(retromandibular fossa)으

로 들어간다. 얼굴신경의 가쪽은 관자턱밑샘근막(tem-

poroparotid fasia)에 덮여 있는데, 이 는 턱밑샘근막의

섬유와 섞여, 바위고막틀틈새에서 귀밑샘까지 연장된

결합조직이다. 붓꼭지구멍에서부터 얼굴신경이 여러 갈

래로 갈라지는 부위까지의 거리, 즉 줄기의 길이는 대

략 13.0 mm에서 21.0 mm까지 보고된다[7]. 줄기는 하

나의 단일줄기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약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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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6.7%의 빈도로 보조줄기(minor trunk)가 관찰되기

도 한다[12].

얼굴신경이 처음 분지되는 양상: 갈래 (division)

줄기는 다섯 가지로 나뉘기 전에, 먼저 두 갈래(bifur-

cation) 또는 세 갈래(trifurcation)로 나뉜다. 두 갈래로

나누어 지는 경우는 관자얼굴갈래(temporofacial divi-

sion)와 목얼굴갈래(cervicofacial divion)로 나뉜다. 세

갈래로 나뉘는 경우에는 두 갈래 사이에 볼갈래(buccal

division)가 독립적으로 나뉘며, 두 갈래로 나뉘는 경우

가 86.7%에서 97.8%의 빈도로 대부분이다[13,14].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 볼가지는 관자얼굴갈래와 목얼

굴갈래에서 모두 나온다. 볼가지를 내보낸 후 관자얼굴

줄기는 관자가지와 광대가지로, 목얼굴줄기는 턱모서리

가지와 목가지로 나뉜다.

얼굴신경의 다섯 가지 (branches)

Kwak 등(2004)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

면, 아래턱뒤부위(retromandibular area)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경우 관자얼굴갈래와 목얼굴갈래에서 모두

볼가지가 나온다(Fig. 1). 볼가지는 44.8%에서 광대가

지와 만나며, 17.3%에서 턱모서리가지와 만나고, 17.3%

에서 광대가지와 턱모서리가지 모두와 만난다. 나머지

13.8%에서 볼가지는 광대가지 및 턱모서리가지와 만나

지 않는다[7]. 얼굴신경은 눈, 코 그리고 입 부위와 같은

먼(distal)부위로 갈수록 가지들이 가늘고 복잡하게 나

뉘는 양상을 보이므로, 얼굴의 정중면으로 갈수록 각 가

지의 만나는 양상이 빈번하게 관찰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삼차신경의 분포양상

얼굴신경이 붓꼭지구멍에서 줄기로 나와 가쪽으로 주

행하며 더 작은 갈래와 줄기로 나뉘어 얼굴표정근육에

분포하는데비해, 삼차신경의눈신경은눈확위패임(supra-

orbital notch), 위턱신경은 눈확아래구멍 (infra-orbital

foremen), 관자얼굴구멍(zygomaticofacial foramen), 관자

광대구멍(zygomaticotemporal foramen) 그리고 아래턱

신경은 턱끝구멍(mental foramen) 등의 해부학적 구조

를 지나 해당 부위에 바로 분포한다.

삼차신경의 분포: 눈신경, 위턱신경 그리고 아래턱신경

얼굴부위의 삼차신경은 수직적으로는 눈신경, 위턱신

경 그리고 아래턱신경으로 나뉘어 분포하며, 수평적으

로는 정중면에 가까운 신경군(정중면영역), 눈확위패임-

눈확아래구멍-턱끝구멍을 연결한 수직선(본 연구에서

는 중간선으로 명명)에 위치한 신경군(중간선영역) 그

리고 관자와 볼부분(볼광대영역)에 위치한 신경군으로

나뉠 수 있다. 발생 4주차에서부터 볼 수 있는 얼굴융

기(facial prominence)들의 위치와 세 종류의 삼차신경

이 분포하는 영역은 비슷하다. 위턱융기(maxillary pro-

minence)와 아래턱융기 (mandibular prominence)에서

유래된 부분의 감각은 각각 위턱신경과 아래턱신경이

관장한다. 이마코융기 (frontonasal prominence)에서 유

래된 부분은 눈신경이 분포한다. 이마뿐만 아니라 정중

선 가까운 코부위의 피부까지 삼차신경의 첫 번째 가

지인 눈신경이 담당한다[1,6].

정중면영역에서는 안쪽에서부터 눈신경의 가지인 도

르래아래신경, 도르래위신경 그리고 바깥코신경이 분포

한다. 이들은 수직적으로 짧게 주행한다는 특징을 가진

다. 중간선영역에서는 눈확위패임에서 나온 눈확위신경

(눈신경의 가지), 눈확아래구멍에서 나온 눈확아래신경

(위턱신경의 가지) 그리고 턱끝구멍에서 나온 턱끝신경

(아래턱신경의 가지)이 있다. 볼광대영역에서는 위턱신

4 양헌무, 허경석, 김희진

Fig. 2. Three major sensory nerves of trigeminal nerve on the face:
Supraorbital nerve (SON), Infraorbital nerve (ION) and Mental
nerve (MN). SONl: Lateral branch of SON, SONm: Medial branch
of SON, IP: Inferior palpebral branch of ION, EN: External nasal
branch of ION, IN: Internal nasal branch of ION, SLl: Lateral supe-
rior labial branch of ION, SLm: Medial superior branch of ION,
A: Angular branch of MN, ILl: Lateral inferior labial branch of
MN, ILm: Medial inferior labial branch of MN, M: Mental branch
of MN.



경의 광대얼굴신경과 광대관자신경 그리고 아래턱신경

의 볼신경과 귓바퀴관자신경이 분포한다[1,6].

얼굴의 중간선영역 (눈확위패임-눈확아래구멍-턱끝구멍선):

눈확위신경, 눈확아래신경 그리고 턱끝신경

(Fig. 2, Table 1)

중간선영역의 세 신경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눈확위신경은 피부

등의 표층에 분포하는 안쪽가지와 머리덮개널힘줄 깊

이 분포하는 가쪽가지로 나뉜다[15,16]. 이들은 뒤통수

이마근과 눈둘레근 윗부분 그리고 눈썹주름근(corruga-

tor supercilli)의 영역에 위치한다. 눈확아래신경은 아래

눈꺼풀가지(inferior palpebral branch), 바깥코가지(exter-

nal nasal branch), 안쪽코가지(internal nasal branch), 안

쪽위입술가지(medial superior labial branch) 그리고 가

쪽위입술가지 (lateral superior labial branch)로 나뉜다

[17]. 이들은 아래눈꺼풀, 콧망울과 인중, 윗입술에 걸쳐

분포하며 감각을 담당한다. 이는 발생학적으로 양쪽 안

쪽코융기(medial nasal prominence)가 합쳐져 형성되는

위턱사이부분(intermaxillary segment)을 포함한다. 아래

턱신경의 가지인 턱끝신경은 입꼬리가지(angular branch),

안쪽아래입술가지(medial inferior palpebral branch), 가

쪽아래입술가지(lateral inferior palpebral branch) 그리고

턱끝가지(mental branch)로 나뉘어 각각 입꼬리와 아래

입술 그리고 턱끝부위에 분포한다[18].

쉴러 염색을 통한 신경분포영역의 관찰: 입꼬리 부위의

신경분포

이상의 해부학적 연구에서는 신경가지들의 존재나 연

결양상이 관찰되는 경우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대상이 관찰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

할 수는 없다.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관찰되지 않는 것

인지 구조물이 해부 시 손상되어 관찰할 수 없는지 분

명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쉴러염색은 근육을 투명화

시키면서 신경을 염색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신경

위치의 변위나 손상 없이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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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ree facial sensory nerves of the trigeminal nerves, which are emerging on the intermediate line (supraorbital notch-infra-orbital
foramen-mental foramen)

Nerves Branches Distributions and Innervations

Supraorbital n. Medial br. Proceeding over the occipitofrontal m. as innervating to 

-Ramified from ophthalmic n. (superficial br.) the skin and scalp.
-emerged through supraorbital notch Lateral br. Proceeding between the galea aponeurosis and the 

*classified as referring to Knize (1995) (deep br.) pericranium, and innervating frontoparietal scalp.

Inferior palpebral br. Consisted of the ascending twigs which are innervating the 
inferior palpebral area from its lateral portion to medial 
portion, as forming “fan shaped” distributing area.

External nasal br. Proceeding superomedially and innervating the ala nasi area

Internal nasal br. Proceeding inferomedially and innervating the philtum area
and vestibular area of the nose.

Lateral superior labial br. Proceeding inferolaterally and innervating the lateral 
portion of the superior labial area.

Medial superior labial br. Proceeding inferomedially and innervating the medial 
portion of the superior labial area.

Angular br. Proceeding superiorly and innervating the angular area.
Communicating with the infra-orbital and mental nerve.

Lateral inferior labial br. Proceeding superiorly and innervating the lateral portion of
the inferior labial area.
Overlapped and intermingled with the angular br.

Medial inferior labial br. Proceeding superomedially and innervating the medial 
portion of the inferior labial area.
Most dominant br. of the mental n.
Its right and left brs. converging towards the midline of 
the mentum.

Mental br. Proceeding medially and innervating the mentum.

n., nerve; br., branch; m., muscle

Infra-orbital n.
-Ramified from maxillary n.

-emerged through infra-orbital foramen

*classified as referring to Hu et al. (2006)

Mental n.
-Ramified from mandibular n.

-emerged through mental foramen

* classified as referring to 
Hu et al. (2007) and Yang et al (2012).



이 가능한 방법이다[19]. Yang 등(2011)은 사람 입 주

위의 표본을 쉴러염색 처리하여 관찰한 결과 눈확아래

신경, 볼신경 그리고 턱끝신경의 명확한 분포양상을 얻

을 수 있었다[20].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볼신경은 입

꼬리주위에서도 관찰되는데 눈확아래신경의 가쪽위입

술가지 및 턱끝신경의 가쪽아래입술가지의 분포영역과

겹치며 분포한다. 턱끝신경의 경우 위안쪽으로 주행하

는 안쪽아래입술가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며, 이

를 기준으로 위가쪽과 아래안쪽에 잔가지들이 얼기를

이루며 분포한다.

3) 얼굴신경과 삼차신경의 연결 (Table 2)

얼굴신경과 삼차신경의 연결: 다른 뇌신경 기원 신경연결

(Heterogeneous nervous communication)

이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얼굴신경의 볼가지는 관자

가지 또는 턱모서리가지와 만나 신경연결(nervous com-

munication)을 이루며, 삼차신경의 가지인 볼신경은 같

은 삼차신경의 가지인 눈확아래신경 또는 턱끝신경과

만나 신경연결을 이룬다[7,20]. 이들 사이의 신경연결은

얼굴신경 또는 삼차신경이라는 단일한 뇌신경기원의 가

지 간의 연결이므로 ‘같은 뇌신경 기원 신경연결(homo-

geneous nervous communic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얼굴신경이 다른 뇌신경과 만나는 양상은 19세기 중

반부터 보고됐다[21]. Diamond 등(2011)에 의하면 얼

굴신경은 삼차신경, 속귀신경(vestibulocochlear nerve),

혀인두신경 (glossopharyngeal nerve) 그리고 미주신경

(vagus nerve)과 신경연결을 이룬다[22]. 이들은 얼굴신

경과 다른 뇌신경간의 만남이므로, ‘다른 뇌신경 기원

신경연결(heterogenerous nervous communic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얼굴에서 볼 수 있는 다른 뇌신경 기원

신경연결은 주로 삼차신경과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다.

얼굴부위에서 얼굴신경은 삼차신경의 가지인 눈신경의

눈확위신경, 위턱신경의 광대신경과 눈확아래신경, 아래

턱신경의 귓바퀴관자신경, 볼신경, 혀신경 등과 만난다.

눈주위부위 (Ocular area)

눈확위신경과 얼굴신경가지와의 연결은 많은 연구자

에 의해 보고되었다 [23-25]. 특히 Hwang 등 (2005)은

한국인 표본 44%에서 얼굴신경의 관자가지와 눈확위신

경이 만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도르래아래신경 및 도르

래위신경과 얼굴신경가지와의 연결을 관찰한 연구는 드

물지만, 이들의 신경연결 또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대부위 (Zygomatic area)

광대영역에서는 Shimada 등(1994)이 광대관자신경과

얼굴신경의 관자가지가, 광대얼굴신경과 광대가지가 만

난다고 보고하였다[26]. 광대얼굴신경과 광대가지가 만

나는 것은 Gasser (1967), Baumel (1974) 등의 연구자들

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24,27].

아래눈확부위 (Infra-orbital area)

Hu 등(2007)은 그들이 관찰한 한국인 표본 전부에서

눈확아래신경의 가쪽윗입술가지가 얼굴신경의 관자가

지와 만나며, 일부의 바깥코가지가 얼굴신경 일부 가지

와 만난다고 보고하였다 [18]. Gasser (1967), Baumel

(1974) 등의 연구에서도 눈확아래신경과 얼굴신경이 만

나는 것이 보고되었다[24,27]. Hu 등(2007)은 또한 눈

확아래구멍의 아래에서 눈확아래신경과 얼굴신경이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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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vious researches of the nervous communications between the trigeminal and facial nerve

Area Nervous anastomosis Previous researches

Ocular area
Supraorbital n. of V1 and Hwang et al. (2005), Baumel (1974), Duke-Elder (1961)
temporal br. of CN VII

Zygomaticotemporal n. of V2 and Shimada et al. (1994)

Zygomatic area
temporal br. of CN VII

Zygomaticofacial n. of V2 and Shimada et al. (1994), Baumel (1974), Gauser (1967)
zygomatic br. of CN VII

Infra-orbital area
Infra-orbital n. of V2 and Hu et al. (2007), Willliams (1980), Baumel (1974), Gausser (1967)
zygomatic br. of CN VII

Retromandibular area
Auriculotemporal n. of V3 and Kwak et al. (2004), Nageris (2000), Shimada (1994), 
facial nerve trunk Namking (1994), Williams (1980), Baumel (1971)

Buccal area
Buccal n. of V3 and buccal or Tohma et al. (2004), Bernstein and Nelson (1984), 
zygomatic br. of CN VII Pons-Totella (1947), Fujita (1934)

Mental area
Mental n. of V3 and buccal or Hwang et al. (2007), May (2000), Shimada (1994), Baumel (1974)
marginal mandibular br. of CN VII

n., nerve; br., branch; V1, ophthalmic nerve; V2, maxillary nerve; V3, mandibular nerve; CN VII, facial nerve.



혀 눈확아래신경얼기 (infra-orbital plexus)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는 Hwang 등(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18,28]. Jones는 이러한 눈확아래신경얼기가 위입술올

림근(levator labii superioris muscle)에 덮여 있음을 확

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Ferreira 등(1997)은 얼굴신경의

관자가지가 눈확아래신경을 통해 위입술올림근에 운동

성분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29,30].

신경분포를 고려해 볼 때 눈확아래신경얼기 뿐만 아

니라, 눈확아래신경의 아래눈꺼풀가지도 얼굴신경의 광

대가지 또는 볼가지와 만날 가능성이 크다.

아래턱뒤부위 (Retromandibular area)

얼굴신경과 귓바퀴관자신경의 연결은 많은 연구자에

의해서 관찰되어 왔는데, 여러 연구자는 이 얼굴신경과

귓바퀴관자신경의 만남이 가장 일관되게 빈번히 관찰

되는 연결이라고 보고하였다[26,31-33]. Kwak 등(2004)

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표본의 93.3%

에서 귓바퀴관자신경과 얼굴신경의 연결을 관찰 할 수

있었다[7]. 이 연결은 아래턱뒤부위에서 관찰되므로 얼

굴표정근육의 운동과는 관계가 없지만, 귀밑샘 부위와

같은 아래턱뒤부위에서 암 수술 등을 수행할 때 고려

해야 하는 중요한 임상해부학적 의미가 있다.

볼부위 (Buccal area)

볼부위에서는 삼차신경의 볼신경이 얼굴신경과 만나

는, 이른바 연결볼신경(communicating buccal nerve)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관찰되었다[24,26,34-37]. 이들의

연구를 보면, Tohma 등(2004)은 볼근 앞 부위의 깊은

근막 바깥층에서 연결볼신경이 얼굴신경의 관자가지와

볼가지가 만나는 것을 관찰했지만 Bernstein과 Nelson

(1984), Fujita (1934), 그리고 Pons-Tortella (1947) 등은

연결볼신경이 얼굴신경의 볼가지 중 아래에 있는 잔가

지들과 연결을 이루지만, 관자가지와의 연결은 관찰할

수 없다고 하였다[34-37].

턱끝부위 (Mental area)

Hwang 등(2004)은 한국인 표본 전부에서 턱끝신경과

얼굴신경의 턱모서리가지가 만난다고 보고하였다[28].

Shimada 등(1994)과 Baumel (1974)도 턱끝신경과 얼굴

신경의 볼가지가 만나는 것을 관찰하였다[24,26].

4. 기능해부학적 고찰

1) 표정의 심리학과 생리학-얼굴표정과 중추신경계

겉질뇌줄기로(corticobulbar tract)는 대뇌겉질(cerebral

cortex)과 삼차신경운동핵을 연결하여 수의적 운동성분

(voluntary motor control)을 전달한다. 얼굴 윗부분을 담

당하는 신경원은 같은 쪽에서 오는 겉질뇌줄기로 뿐만

아니라 반대쪽의 겉질뇌줄기로도 연결되는 양측성 연

결이다. 따라서 한쪽의 겉질뇌줄기로에 이상이 생기는

중추성 얼굴신경마비(central type facial palsy)가 오더라

도 이마나 눈둘레의 얼굴표정근육에는 이상이 오지 않

는다. 반면 얼굴 아랫부분을 담당하는 신경원은 반대쪽

겉질 (cortex)에서 오는 겉질뇌줄기로만이 연결되므로

얼굴 아래의 얼굴표정근육은 마비가 오게 된다. 주목할

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입 주위 근육은 겉질뇌줄기로와

상관없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는 중추성 얼굴신경마비에서, 겉질뇌줄기로의 손상으로

입 주위 근육의 수의적인 동작이 수월하지 못함에도,

일부 감정과 관련된 표정은 정상적으로 움직인 다는 것

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겉질뇌줄기로와는 별개로,

‘감정과 관련된 표정 짓기(불수의적 움직임)’를 조절하

는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5,38].

Gazzaniga와 Smylie (1990)의 대뇌반구의 연결단절이

일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오른쪽 대뇌반구

를 자극하였을 때 얼굴 윗부분의 근육이 움직이며 왼

쪽 대뇌반구를 자극하였을 때 얼굴 아랫부분 근육이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했다[39]. 이와 유사하게 Ross 등

은 여러 심리학적 연구를 분석하여, 얼굴의 윗부분의

감정처리는 주로 오른쪽 대뇌반구에서 처리되며 얼굴

의 아랫부분의 감정처리는 왼쪽 대뇌반구에서 일어난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40]. 이를 통해 감정표현은 얼굴

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각기 그룹화된 신경처리 과정

을 통해 일어나며, 왼쪽과 오른쪽의 대뇌반구가 각각의

부분에 우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보이는 왼쪽 및 오른쪽 대뇌반구의 우

세함은 중추성 얼굴신경마비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겉질뇌줄기로 외에 감정과 얼굴표정근육

의 연결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Root와 Stephens (2003)는 EMG연구를 웃음이라는

특정 감정을 표현할 때, 눈둘레근(orbicularis oculi)과

큰광대근 (zygomaticus major)의 동시수축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41]. 그들은 이러한 동시수축성은 운

동신경원과 연접을 이루는 연접 전 신경섬유가 복수의

운동신경원과 연접을 이루어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즉, 웃음과 관련된 연접 전 신경섬유가 눈둘레근

과 큰광대근의 운동신경원에 동시에 시냅스를 이루었

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수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1) 얼굴표정근육은 겉질뇌줄기로에 의해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감정 등에 의해 의지적으

삼차-얼굴신경연결과 얼굴표정근육 7



로는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적 특징도 동시에 가지며,

2) 얼굴 윗부위와 아랫부위의 얼굴표정근육은 우세한 대

뇌 반구가 달라 각각 감정의 억제와 표현의 정도가 달

라질 수 있다. 3) 또한 특정 감정과 특정 얼굴신경근육

군은 연접을 통해 연결되어 그룹화 및 프로그램화되어

있다.

2) 복잡하고 섬세한 얼굴표정-삼차신경중간뇌핵과

얼굴신경운동핵

씹기근육의 고유감각성분이 씹기근육 움직임의 조절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다[42-46].

씹기근육은 수의적인 뼈대근육이지만, 대부분의 씹기운

동은 반복되는 패턴을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씹

기를 제한하는 장애(단단한 이물질 깨물기)에 대한 단

순한 반사운동(아래턱반사(jaw jerk))이 불수의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6]. 가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일정 크기

이상 입을 벌렸을 때에는 이보다 복잡한 운동이 일어

나지만, 이는 턱관절오목과 관절융기의 해부학적 제한

등에 의해 복잡해지는 것이지 정교한 근육의 조절에

의해서는 아니다.

얼굴표정근육은 깊은근막 없이 얼굴 피부에 직접 닿

음으로써, 근육 고유의 운동이 외부로 표출된다. 사람

얼굴의 복잡하고 다양한 표정은 이러한 얼굴표정근육

의 직접적인 표출로 만들어지는데, 이보다 단순한 씹기

운동이 고유감각정보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것

을 미루어 얼굴표정근육의 보다 복잡한 운동 또한 고

유감각정보를 통해 얻어진 근육의 움직임과 강도의 정

보를 참고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팔다리 근육 등과 같은 일반적인 뼈대근육의 고유감

각 수용기는 근육의 힘, 움직임 그리고 위치를 감지하

는 역할을 하여, 근육운동을 조절하는데 관여한다[47].

얼굴표정근육 또한 피부의 늘어난 정도(stretching of

skin)와 근육의 수축량(contraction of muscle)의 정보를

참고하여 근육의 운동을 정교하게 조절한다고 알려졌

다 [10,11,48]. 즉, 얼굴표정근육은 둘째인두활 기원의

근육으로 일반적인 뼈대근육과는 다른 신경로를 통해

조절되지만(일반뼈대근육은 GSE에 의해, 인두활 기원

의 얼굴표정근육은 SVE에 의해 통제됨), 고유감각정보

를 통한 근육조절 메커니즘은 얼굴표정근육에서도 나

타난다.

얼굴표정근육의 수축량과 피부의 늘어난 정도 등의

고유감각은 삼차신경중간뇌핵으로 전달된다. 삼차신경

감각핵에서 나오는 이차삼차신경섬유(secondary trige-

minal fiber)는 반대쪽으로 교차하여 상행하거나(배쪽삼

차시상로(ventral trigeminothalamic tract)), 같은 쪽으로

상행하여(등쪽삼차시상로(ventral trigeminothalamic tract))

시상의 뒤안쪽배쪽핵 (ventral posteromedial nucleus)과

연결된다. 시상의 뒤안쪽배쪽핵은 대뇌의 일차 및 이차

몸감각영역으로 삼차신경으로부터 온 감각정보를 중개

하여 얼굴부위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게

한다. 특이한 점은 삼차신경척수핵과 삼차신경중간뇌핵

의 일부는 삼차소뇌섬유(trigminocerebellar fiber)를 이

루며 소뇌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삼차신경을 통한

감각정보가 근육의 긴장도를 자동적으로 조절(automa-

tic co-ordination)하는 소뇌의 처리과정을 거쳐 씹기근

육과 얼굴표정근육 등의 운동을 정교하게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5]. 이론적으로는 겉질뇌줄기로를 통한

의식적인 표정 짓기 뿐만 아니라, ‘감정과 관련된 불수

의적 표정 짓기’ 또한 이러한 소뇌의 조절이 관여할 수

있지만, 이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해

부학적 기능적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1) 삼차신경을 통해 받아들여진 고유감각

을 포함한 일반체감각정보는 삼차신경감각핵을 거쳐 시

상을 통해 대뇌겉질에 도달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지각

할 수 있으며, 2) 일부 감각 정보는 소뇌 등을 거쳐 자

동적 조절과정을 통해 얼굴표정근육이 보다 정교한 움

직임을 구현하는데 도움을 준다.

3) 다른 뇌신경 유래 신경연결-얼굴신경과

삼차신경의 연결

앞서 살펴본 삼차신경과 얼굴신경의 연결(삼차-얼굴

신경연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기능에 관계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1) 복잡한 얼굴표정근육의 정교한 운동

을 위한 고유감각의 들성통로(afferent pathway)를 제공

하며, 2) 얼굴신경의 운동가지가 신경연결을 통해 삼차

신경 가지를 따라가 얼굴 근육에 분포한다. 또한 3) 손

상된 신경의 회복에 생리학적 역할을 할 수 있다[22].

Brown (2002) 은 삼차-얼굴신경연결이 고유감각을 삼

차신경을 통해 상위 신경원으로 전달해 주는 부차적인

들성 통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49]. 연결

이전 신경섬유가 연결을 거쳐 삼차신경으로 들어가 삼

차신경감각핵으로 들어가 일반체감각을 전달한다면, 신

경연결 없이 얼굴에 분포하는 삼차신경의 가지들과 기

능적으로 같다. 다만, 외견상 연결 이전의 삼차신경은

결합조직에 의해 얼굴신경 섬유와 한 가닥으로 쌓여

있을 뿐이다.

신경연결이 감각신경을 전달해주는 통로가 될 뿐 아

니라, 신경연결을 통해 얼굴신경의 운동성분이 얼굴표

정근육으로 전해질 수도 있다. Martin과 Helsper (1957)

에 의하면 영구적인 얼굴신경의 손상 (complete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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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ent interruption)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삼차-얼굴신

경연결은 대뇌겉질에서 나온 운동신경정보가 얼굴표정

근육까지 보조신경로(supplementary pathway)를 제공한

다고 하였다[50]. 얼굴신경운동핵에서 나온 신경섬유가

삼차신경을 타고 해당근육에 분포하는 것은 뇌줄기부

분에서 삼차신경과 얼굴신경운동핵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한, 운동정보의 전달이 말초신경에서 이루어진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근육에 분포하는 얼굴신경

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해당 특정근육에 분포하는 삼

차신경이 얼굴신경의 운동성분을 근육에 제공하며, 이

삼차신경이 제공하는 운동성분은 삼차-얼굴신경연결에

의해 다른 얼굴신경에서 해당 삼차신경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자는 얼굴표정근육의 손상(denervation)이

일어났을 때 자연회복(spontaneous recovery)에 연결볼

신경이 관여한다고 주장하였다[37,51-53]. 이는 임상적

관찰과 해부학적 추론에 의한 것으로 명확한 기전을

알기 위한 생리조직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손상이 일어

났을 때 뇌줄기 또는 말초에서의 신경섬유나 신경성분

의 재배치가 일어난다는 가설은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

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와 별개로, 얼굴신경의 운동성

분이 삼차-얼굴신경연결을 거쳐 삼차신경을 타고 특정

얼굴표정근육에 전해질 가능성은 크다. 이는 연결 이후

의 신경은 단순히 통로만 제공한다는 가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Ferreira 등(1997)은 얼굴신경의 광대

가지가 눈확아래신경과 삼차-얼굴신경연결을 이루어,

광대가지의 운동성분이 연결 이후의 눈확아래신경을

타고 위입술올림근에 분포한다고 하였다[30]. 이는 운

동성분을 포함한 신경섬유가 결합조직에 의해 눈확아

래신경에 포함되어 있을 뿐, 광대가지가 직접 위입술올

림근에 분포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같다. 다만, 눈확아래

신경이 위입술올림근에 분포 밀도가 높으면, 광대가지

가 직접 분포하는 것보다 눈확아래신경을 타고 운동성

분이 전해지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운동성분뿐만 아니라 얼굴신경의 부교감성분도 삼차

신경을 타고 해당기관에 전해질 수 있다. Monkhous

(1990)는 샘분비를 담당하는 얼굴신경의 신경절이후부

교감 분비촉진섬유(postganglionic parasympathetic secre-

tomotor fiber)이 삼차신경의 광대신경을 타고 눈물샘으

로 분포한다고 하였다[54].

이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얼굴신경의 운동성분이나

삼차신경의 감각성분이 얼굴-삼차신경연결을 통해 다

른 뇌신경의 통로에 합류하여 분포된다고 생각된다. 즉

1) 얼굴신경의 운동성분은 삼차-얼굴신경연결을 통해

삼차신경을 타고 얼굴표정근육에 전해지며, 2) 얼굴신경

이 분포하는 얼굴근육에서 유래하는 고유감각이 삼차-

얼굴신경연결을 통해 삼차신경으로 전달될 수 있다. 3)

이는 본래의 뇌신경이 직접 해당부위에 분포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같으며, 전달되는 운동 및 감각신경섬유는

결합조직에 의해 다른 뇌신경에 합류된 것처럼 관찰될

뿐이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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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omical and Functional Consideration of the Trigemino-Facial
Nervous Communication and Facial Expresssion Muscles

Hun-Mu Yang, Kyung-Seok Hu†, Hee-Jin Kim†

Division in Anatomy and Developmental Biology, Department of Oral B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Abstract : The aim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communications of the trigeminal nerve (TN)

and facial nerve (FN) and considerate their relationship with the anatomy and function of the facial expression

muscles (FEMs) by means of the literature study.

The TN emerged on the face via various structures of the skull, and received sensation of the skin and muscles

on the face. The FN supplied the motor components to the FEMs, as ramifying five branches after running through

the stylohyoid foramen.

The TN and FN constituted “nervous communication between heterogeneous cranial nerves” on the ocular

(supraorbital nerve and temporal branch), zygomatic (zygomatic nerve and temporal/zygomatic branch), infra-

orbital (infraorbital nerve and zygomatic branch), retromandibular (auriculotemporal nerve and FN trunk), buccal

(buccal nerve and buccal/zygomatic branch) and mental areas (mental nerve and buccal/marginal mandibular

branch).

The exquisite movement of the FEM which was controlled by the facial motor nucleus would be referred by

the proprioception from the TN. The motor components from the FN could be delivered to the FEM via the TN as

recruiting the heterogeneous nervous communications. The sensation from the FN also could be conveyed to the

TN via the communication.

Keywords : Nervous communication, Trigeminal nerve, Facial nerve, Facial expression mus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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